
    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합니다. 

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, 즉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

하고,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듯이 온전한 공동체를 

이루라고 합니다.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

루고 그것을 누릴 뿐만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뜻입

니다.  

     그런데 오늘날 온전한 공동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

세상의 다른 모임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

회와 가정조차도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

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

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. 

    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며, 국민들의 국

가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으며, 공동체 의식이 가장 좋다고 

인정받는 나라는 스위스입니다. 그런데 200년 전에만 해도 유

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.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 

동네가 가득한 아무 것도 없던 나라, 그러면서도 하나되지 못한 

나라였습니다.    

     그런데 그 나라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유럽 각국의 용병

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수입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. 프

랑스혁명 당시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살 길이 있음에도 도

망가지 않고, 조국 스위스의 번영을 위해 모두 죽음을 택한 사

건은 지금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

이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스위

스는 하나가 되었고,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헌

신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,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

잘 사는 나라, 국민들의 자부심이 제일 강한 나라, 공동체성이 

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 

     나라이든, 가정이든, 교회이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

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.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

말이,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,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

리가 떠올려야 할 말입니다.  


